
보 도 자 료

       이주영과 데인져뮤지움의 라디오 휴 RADIO HUE:The Seoul Scene
       일시:2004. 3. 30 화~2004. 4. 23 수 1pm-7pm 
       OPENING:  2004.3.30 화 6. 00pm
       장소: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1 
            Tel. 02 333 0955 / www.artspacehue.com
       프레스오프닝행사(PRESS-OPENING):작가와의 대화 시간 2004. 3.30 화 4.00 pm

작가 이주영과 작가 공동 작업단체인 데인져 뮤지움(에이븐 렌버그, 미호 시미즈)은 서울에 위치한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
그램 참여기간 동안  '아트스페이스 휴와 협업' 하여  2004년 현재 서울 미술 현장에 대한 미술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리포트
를 토대로 하는 <라디오 휴>라는 라디오 스타일의 음향 작업을 제작한다.   

<라디오 휴>의 기본개념은 데인져 뮤지움이 지난 200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미 보여준 <피넛 서킷 Peanut Circuit>과 한 
선상에 놓여 있다. <피넛 서킷>은 오슬로의 미술 현장에 대한 다양한 발언과 인터뷰를 다른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혼합하여 제
작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작 방식을 갖는 <라디오 휴>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특정 사회집단을 진
단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인터뷰는 작가, 갤러리스트, 미술관 관계자, 비평가의 활동 본거지에 대한 그들만의 취향이나, 국
적, 기대치, 미술계 특징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양하고 짧은 진술에서 복잡한 답변들까지 서울의 
미술환경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소리 설문 작업과 함께 데인져 뮤지움과 이주영이 직접 경험한 서울의 미술현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오브제 시리즈와 이
미지 작업으로 구성된다.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라디오 스튜디오 경계등(radio studio warning light), 네온작품, 인터뷰 참
여자들이 선호하는 잡지 콜렉션 등, 추상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작업들은 인터뷰를 새로운 수준으로 해석하게 한다. 전시장 중
앙에는 혼성(hybrid)적 의미를 내포하는, 끝없이 순환하는 운동과 관계의 차원을 보여주는 메뷔우스 띠 형태의 거대한 흰색의 
인조가죽봉지(Fake leather beanbag)가 설치되어 있고, 이 라운지에 관객들은 초대된다. 이 메비우스 띠 형태의 설치물은 
관객들이 편안히 앉아 사운드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원처럼 순환하는 형태로서의 서
울 미술현장을 표현하고, 또한 미술전문가들을 위한 하나의 경주로(racing track)로서 비쳐지기도 한다. 상징적 차원에서 관
객들은 이 띠 형태의 소파에 앉아서 상호반응을  함으로써 이 경주로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설치물은 종교적
인 측면에서는 지혜의 나무에 있는 뱀처럼 혹은 한국의 전통적인 흰떡으로도 읽혀질수 있다.          
 
이주영과 데인져 뮤지움은 아트스페이스 휴의 디렉터를 이번 <라디오 휴>에 게스트 DJ로 참여시켰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의 
미술현장에서 나오는 발언들 뿐만아니라 이것은 또다른 역할을 하는 갤러리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데, 게스트 
DJ는 '라디오 브로드캐스터' 로서 보다 개념적으로 이 <라디오 휴>프로젝트에 관계한다. 결국에 <라디오 휴>는 이주영과 데인
져 뮤지움의 작가 자신들의 관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직접 경험한 서울 미술현장의 여행담으로 비쳐진다. 

이 전시와 함께, 이주영과 데인져 뮤지움은 책 RADIO HUE: INTERVIEW를 론칭한다. 이 책에는 모든 인터뷰(한글, 영어 동
시 번역)내용과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관련 이미지를 포함한다. 

참여작가
이주영 현재 서울 거주, 새로운 이야기와 시각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패션과 소비 미디어를 샘플링으로 하는 비디오와 사진 콜
라쥬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퍼포먼스-개입주의자, 신문잡지면 광고전, 패션브랜드를 통한 개념적으로 공공 환경에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291 Gallery, London (00) Insa Art Center, Seoul (02), Akihabara TV3, Tokyo 
(02), 25hrs Video Art Foundation, Barcelona (03), Art Space Hue, Seoul (03), SSamzie Open Studio, 
Seoul (04)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04) and The Korean Embassy, Oslo (04). 

데인져 뮤지움 미호 시미즈(Miho Shimizu)& 에이븐 렌버그(Oyvind Renberg) 토쿄 & 오슬로 거주, 제3의 멤버 티엔 웨
이 원 (Tien Wei Woon)은 싱가폴 거주활동, 이미 인정된 미술관 구조에서 작가와 관객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고 그 연결성
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개념의 발전과 공동작업(collaboration)을 토대로 하는 DM의 프로젝트는 전시, 출판, 인터넷을 경로
를 통해 발전된다. 주요 전시로는: Insa Art Center, Seoul, (02), inIVA, London (02), Norsk skulpturbiennale, 
Oslo (03), SSamzie Open Studio, Seoul (04)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04) The Korean 
Embassy, Oslo (04), and Sparwasser HQ in Berlin (04). 

jooyounglee24@hotmail.com / dmuseum@online.no 
www.dangermuseum.com / www.artspacehue.com / www.ssamziespace.com

The project is supported by: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Office for Contemporary Art Norway, SSamziespace and 

Art Space Hue 


